
2016년 6월 10일 금요일제20263호��

신시도와무녀도를잇는국내최초 1주탑현수교인단등교 7월초개통예정이다 전북도제공

군산의또다른멋고군산군도

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부분 개통으로 서해의 숨겨진 비경을 보

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군산여객터미널에

서 선유도까지 배로 90분 걸리던 시간을 4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

고군산군도는 군산시에서 약 50 떨어져 있다 선유 8경으로 유

명한 선유도를 비롯해 대장도 방축도 개야도 등 크고 작은 섬들

이 천혜의 경관을 이루고 있다

신선 선(仙) 놀 유(遊)를 쓰는 선유도는 섬의 경치가 아름다워

신선이 놀았다고 불리게 된 이름이다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등

63개의 크고 작은 섬이 모여 있는 고군산군도의 중심에 있다

선유도 해수욕장은 고군산군도의 한 섬인 선유도에 위치한 천연

해안사구 해수욕장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고운 모래를 명사라

했는데 선유도 해수욕장은 이 모래가 10리에 걸쳐 펼쳐있어 명사

십리 해수욕장으로 불린다

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보이는 화강암 산이 망주봉이다

망주봉은 해발 152m에 불과한 꼬마 산이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일

찍이 선유 8경의 하나로 꼽힌다 망주봉 정상은 장자도 관리도

보농도 광대도 횡경도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고 등 군산군도의

모든 섬을 조망할 수 있는 서해 제1의 낙조대다

평사낙안은 선유도 뒷산에서 망주봉을 바라볼 때 시야에 들어오

는 은빛 모래톱 가운데 500년 된 팽나무 형상을 말한다 4개의 가

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그 모습이 마치 기러기가 내려앉은 형상

과 비슷하다 선유도 해수욕장의 일몰을 가리키는 선유 낙조는 선

유 8경 중에서도 최고로 꼽힌다 섬과 섬 사이로 해가 질 때면 선유

도의 하늘과 바다가 온통 빨갛게 물드는 장관을 연출한다

또 장자어화는 장자도 밤바다를 수놓은 조기잡이 어선의 불빛

월영단풍은 신시도의 해발 199m 월영봉을 오색으로 물들이는 단

풍 무산십이봉은 12개 섬의 산봉우리가 투구를 쓴 병사의 도열과

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

군산도심속근대역사의흔적 군산시 근대 여행은 근대건축물이 몰려 있는 해망로 일대에서

시작된다 옛 지명은 쌀을 저장하는 마을이라는 뜻의 장미동(藏

米洞)이다 군산의 각 지명에서 일제의 수탈 증거를 발견할 수 있

다 해망로 인근의 변화는 2011년 9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개관

과 함께한다

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근대문화 해양문화를 주제로 한

특화 박물관이다 해양물류역사관 독립영웅관 근대생활관 어린

이체험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근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등을

연계한 군산 근대역사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

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주변 건물도 새롭게 단장했

다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은 근대건축관으로 재탄생했다

근대건축관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금융시설이

다 1922년에 완공된 뒤 2008년 보수복원과정을 거쳐 군산 근대

건축관으로 활용하고 있다

또 옛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은 근대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

일본제18은행은본 나가사키에본점을 두고 한국에서는 1890년

인천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군산지점은 1907년 조선에서는 7번

째로 개점했다 간판만 은행일뿐실제로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

부업이 주된업무였다

특히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오른편에는 옛 군산세관이 있는데

서울역사한국은행 본점 건물과 함께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

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908년 벨기에에서 붉은 벽돌과 건축자재

를 수입해지었다고전해진다

군산근대역사박물관 뒤편에는 진포해양테마공원도 있다 이곳

에서는 일명뜬다리부두로 불리는 부잔교도 유명하다밀물 때 다

리가 수면에뜨고썰물 때 수면만큼내려가는 다리다 조수간만의

차를극복해 군산항에서 쌀을더많이 가져가기 위해 만들어졌다

기타유적지로는 1930년대 조선미곡창조 주식회사에서 쌀을 보관

했던 장미 공연장 1945년 광복이후위락시설로 사용된 장미갤러

리 일제강점기 무역회사로 사용되던 옛 미즈상사 등이 있다

더안쪽으로 들어가면 일제강점기 군산 유지들이 거주한 신흥동

일대가 나온다 이 가운데 히로쓰 가옥은 대규모 포목상이었던

일본인 히로쓰 게이샤브로가 지은 일본식 목조건물이다 신흥동

일본식 가옥을 지나면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에 닿는

다 이곳은 시인 고은이 불가에입문해 불제자의길을걷었던 사찰

이기도 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전북일보문민주기자

다음 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

1공구2공구(새만금 방조제신

시도무녀도)가 부분 개통한다

국내 최초 1주탑 현수교인 단등

교는 신시도와 무녀도를잇는 다

리다 2018년 1월 3공구(무녀

도선유도장자도)까지 개통하면 군산 관광의 메카로

떠오를 전망이다 신시도장자도에 이르는 고군산군도

연결도로 877가 개통되면 접근성이획기적으로 개선되

기 때문이다

고군산군도는 16개 섬을포함해총 63개의 섬으로 이뤄

져 있다 고려 때부터 군산진이라는 수군 진영이 있었으

나 조선세종때 수군 진영을육지(진포)로옮기면서 기존

의 군산진을 옛날의 군산이란 뜻으로 고군산이라 부르게

됐다 예로부터 명사십리평사낙안망주폭포삼도궤범

선유낙조장자어화무산십이봉월영단풍 등 선유 8경으

로도 유명하다

군산시는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다 1899년 군산항

이 개항한 뒤 일본은 군산을호남지역곡물 수탈 근거지로

삼았다 이 때문에 군산 도심 곳곳엔 일제강점기 수탈과

문화 침략을 보여 주는 흔적이 남아 있다 수탈과 저항의

기록인 셈이다 군산시가 이러한 아픔을 딛고 희망의 관

광지로 거듭나고 있다

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부분 개통을 앞둔 만큼

군산 도심 지역은 물론도심밖고군산군도까지 들려 군산

이 지닌진정한멋을느껴보길바란다

고군산군도신시도무녀도단등교 7월개통

전북

망주봉 선유낙조

선유 8경

세종때수군진영육지로옮기면서

옛날의군산이란뜻으로고군산이라불러

국내첫 1주탑 현수교개통땐 45분 단축

군산근대미술관으로 재탄생한 옛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건물

(위)과진포해양테마공원에있는일명뜬다리부두로불리는부잔

교 밀물때다리가수면에뜨고썰물때수면만큼내려가는다리

다 군산시제공

일제수탈증거 쌀 저장하는마을 장미동

서양고전주의 3대 건축물 옛 군산세관

국내 유일일본식사찰동국사등유적산재


